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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주요 선진국 경제성장의 동력은 대부

분 견고한 과학과 기술 인프라(Infrastructure for Science and

Technology)로부터얻어진다.

우리 나라는 지난 40여 년 동안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추진한

강력한과학기술정책을통하여과학기술선진국대열에당당히합

류할수있었으며, 과학기술행정체제는OECD에서도가장선진화

된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. 앞으로 당면한 경제 살리기와 일자

리창출은물론21세기지식기반사회를선도하는선진한국을차질

없이구현하기위해서과학기술전담부처의기능과위상은대폭강

화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현 과학기술행정체제를 분산시키는 것은

미래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기대를 무너뜨리

는처사이다. 

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과학기

술부의 기능을‘인재과학부’와‘지식경제부’로 분리하여 분산 이

관하는것으로되어있는바, 이는시대의흐름에역행하는것으로

서 500만 과학기술인들은 충격과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, 앞으로

각계의견수렴및국회협의과정에서과학과기술을일원화하여효

율적으로지원할수있는체제가구축되기를강력하게희망한다. 

첫째,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과학과 기술은 융합화 추세에

있고, 특히 과학과 원천 기술은 불가분의 관계이며, 이 둘

사이에는명백한경계가더이상존재하지않는다. 이를감

안할때과학과원천기술지원체제를각각다른부처로분

리분산하는것은시대의흐름에역행하는발상일뿐만아

니라우리의과학기술역량을심각하게저해할수있다.

둘째, 과학과원천기술, 그리고산업화기술은그지원체제가서

로 다르다. 과학과 원천기술은 상향식(bottom up) 방식에

의해서, 그리고 산업화 기술은 하향식(top down) 방식으

로추진되는특성을감안하여, 과학과원천기술, 공공복지

기술및거대과학기술등은현재와같이동일한부처(현과

학기술부)에서일관성있게지원해야한다.

셋째, 따라서, 부득이 인력양성기능과 과학기술을 통합하는 경

우에는과학과원천기술을함께수용하여그명칭을‘인재

과학기술부’로 하고, 산업화 기술은‘지식경제부’에서 담

당하는것이타당하다. 

넷째, 과학기술은 긴 안목에서 육성되어야 한다. 특히, 핵융합,

우주항공등거대과학기술은장기적인안목에서육성되어

야하므로인재과학기술부에서지원하는것이타당하다. 

끝으로, 현재 추진중인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 및 전담부처의

분산 논의는 500만 과학기술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크게 저하시킬

것으로우려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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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과학기술분야 정부조직개편안>에 대한

우리의 입장

※ 다음은‘정부조직개편안’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지난 1월 17일자‘과학기술계 3개기관의 공동성명서’전문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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